
Vol. 16  No. 782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ISSN 1554-6942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November 6  202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

자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경제재개를 되돌리

지 않는 선에서 주요 감염원을 표적화해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2일 내놨다. 

주지사의 표적화 된 규정에 따르면 레스토

랑의 영업을 오후 9시 30분에 종료하는 것을

포함해 짐(gym), 극장, 카지노, 리커스토어

등도 오후 9시 30분에 문을 닫아야 한다. 레스

토랑들은 밤 9시 30분에 손님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대신 딜리버리와 테이크

아웃은 계속 할 수 있다. 

주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이커 주

지사는 실내모임을 10명으로 제한하고 5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옆 사람

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주 보건부는

식당, 리커스토어 등 사업체 9시 30분 영업 종료 
거리에 관계 없이 5살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

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3일째인 5일에도 승

부가 갈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내 주요 경합

주들은 아직도 막바지 개표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편투표가

급증, 수개표 작업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자를 가려내

야 하기에 다른 대선 때와 달리 당선 확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6면으로 계속

5개 경합주 개표 결과에 승부 확정, 바이든 현재 유리한 고지 
트럼프 4개주 이겨, 바이든 승리해도 불복시 확정에 시간걸려

미 대선은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승부가 기울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뚜렷한 승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주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정확한
승부가 언제 가려질지 미지수다

▶▶5면으로 계속

주지사 10시 이후 통행금지 
권고, 식당 등 영업 제한

미 대선 개표 진행 중, 당선 확정은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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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선우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보스톤 평통)

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다. 

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11월 5일(한국시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45명의 평통 훈포장

수상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한선우 보스톤 평통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상식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보스톤총영사관을 통해 전수받을 예정이

다. 한 회장은 미주에서 유일하게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평통위원이다. 

국민훈장 수상 배경에는 한선우 회장이 민주평

통에서의 간사로서 4년, 회장으로서 4년 등 총 16년

간 활동과 한인회장, 한인회장 이사장을 역임하며

평화통일 및 한인사회 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보스톤 평통 19기는 올해들

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 미주지역 평

통협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평통은 마

스크 배포를 비롯 각종 강연회, 참전용사 수기공모

집, 참전용사묘비에 태극기 달아주기 등의 활동을

벌여 타지역 협회의 귀감이 되었다. 

미주지역 협회 중 비교적 규모가 적은 보스톤협

회는 그동안 대통령상 또는 국민포장 정도를 수상

해왔으나 국민훈장을 수상한 것은 보스턴에 평통

이 창설된지 38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한선우 회장은 “헌법기관인 민주 평통에서 오

랜기간 위원님들과 같이 봉사했는데 정부에서 훈

장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영광을 보스턴 협의회

위원님들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주신 한

인사회와 같이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학술 등의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을 선정해 훈장을 수여한다. 정부의 훈장은 5등급

으로 분류되며 1등급은 무궁화장, 2등급은 모란장,

3등급은 동백장, 4등급은 목련장, 5등급은 석류장이

라고 칭한다.

editor@bostonkorea.com

한선우 보스톤 평통 회장 
국민훈장 석류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신임 보스턴총영사에 유기준(55)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내정됐다.

동아닷컴은 지난 9월 22일 신임

유 총영사등 3명의 미주지역 공관

장이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유 신임

총영사는 지난 1993년 외무부에 입

부해 2010년 뉴욕에서 주유엔참사

관으로 재직했으며, 주케냐공사참

사관과 국제법률심의관을 지냈다.

유 총영사는 11월께 보스톤에 도

착할 예정이다. 보스턴총영사관은

신임총영사의 부임 관련 공식 발표

는 하지 않았다. 

한편, 신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에는 윤상수 인천시 국제관계대사

가, 시애틀 총영사에는 권원직 국무

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각각 부

임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신임 보스턴총영사

한선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보스톤 평통) 회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

회(회장 한선우) 보스톤 지역 한반

도 전문가 4인을 초청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 포럼을 11월 21일 오후 5

시 개최한다. 

‘4인의 오피니언 리더 21세기 한

반도 평화통일을 말한다’라는 주

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에드

워드 베이커 전 하버드옌칭연구소

부소장, 콜 해리슨 매사추세츠 평화

행동 대표, 인도적 지원 북한 프로

그램 책임자인 박기범 하버드 의대

교수, 폴 헤루 애틀보로 시장 4명이

패널로 참가한다. 

이번 포럼에는 온라인 줌으로 참

여가 가능하며 패널들의 발표를 듣

고 질의응답 또한 가능하다. 이번

포럼은 모든 한인들에게 열려 있다

.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 참가가 가능하다. 

Zoom : 

Meeting ID: 868 1998 8405

Passcode: Bostonnuac

https://us02web.zoom.us/j/86819

988405

보스톤 평통, 미 한반도 전문가 초청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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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의회(회장

한선우)가 미주지역협의회가 주최한

‘2020 미주지역 평화통일 온라인 노래 개

사 경연대회’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전

국대회 대상 수상은 38년 만에 처음이다.  

정현우•안소영 아나운서 사회로 온라인

을 통해 11월 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

행된 대회에서 주최측은 미주 20개협의회

별로 예선을 거친 작품 한편씩 UCC 영상에

담은 총 20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대상을 수상한 보스턴평통은 가수 박상

철이 불렀던 경쾌한 리듬의 곡 제목 ‘무조

건’을 ‘보스턴서 달려 갈거야’로 바꾸

고, 평통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

해서라면 보스턴평통이 달려가겠다는 적극

적인 의지를 개사에 담았다. 

박상철의 곡은 몇몇 협의회에서도 노래

했지만, 돋보이는 의상과 율동이 곁들인 보

스턴평통의 동영상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

이었다는 평가다. 

보스턴평통은 하버드대 캠퍼스, 1837년

미국 최초의 공립 식물원, 조지 워싱턴 동상

이 있는 퍼블릭 가든, 퀸지마켓 그리고 바닷

가 일출을 배경으로 한복 차림의 두 명이 북

치는 모습 등 인상적인 장면과 활기 넘치는

목소리에 어울리는 활기찬 율동으로 심사

위원을 사로잡았다. 

심사는 장기호 가수 겸 작곡가, 강화성 작

곡가, 양파 가수, 조재형 평홍사회문화교류

분과위원장, 신동석 평통 상임위원, 김영목

평통청년분과상임위원 등 여섯 명이 심사

했다. 

나머지 최우수상은 남미서부협의회(회

장 정유석), 우수상은 시애틀협의회(회장

김성훈)•하와이협의회(회장 박재원)•샌프

란시스코협의회(회장 최성우) 등 3개 협의

회, 인기상은 필라델피아협의회(회장 한고

광)가 차지했다. 이외 장려상은 브라질협의

회 등 14개협의회에 돌아갔다.

한편 대상은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상금

80만원, 우수상 상금 60만원, 인기상에는 상

금 50만원과 각각 사무처장 상장이 주어지

며, 장려상에도 상금 30만원이 지급된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통일 필요할 땐/평통 불러줘/보스턴서

달려갈게//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보스

턴서 달려갈게//평화통일 위해 평통 부르면

/보스턴 평통이 일등이야//보스턴 평통이

일등이야// 한반도 통일 위해서라면/ 보스

턴서 달려 갈거야//평화통일 향한 우리 염

원은/평화통일향한 우리 염원은/무조건 무

조건이야/평화통일 향한 우리 사랑은/특급

사랑이야>-보스턴협의회 노래 ‘보스턴서

달려 갈거야’ 가사 부분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문화!의 기사내용

을 바탕으로 재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20 미주평통 온라인 노래개사 대회> 보스턴협의회
'대상'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4선 국회의

원이었던 김성곤 전 의원이 재외동포재단 이사

장으로 임명됐다.

재외동포신문은 외교부의 발표를 인용 “정

부가 11월2일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김

성곤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이사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경기고, 고

려대를 졸업했으며 제15대, 제17대, 제18대, 제19

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재임 중 그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위원장, 열린 우리

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장 등을 맡았고, 재외동

포정책 개선을 위한 여러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전 의원은 2016년과 2020년 선거에서 더불

어민주당의 험지였던 강남갑에 출마해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2016년 이후 그는 용인대 통일대

학교 석좌교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으로 일

했다. 미국 템플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99년부터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2014년

부터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명예의장 등으로

도 활동해 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스파이 혐의로 옥고를 치렀

던 재미동포 로버트 김의 친동생으로도 유명하

다. 그의 형 로버트 김은 1996년 9월24일 미국 해

군정보국 정보분석가로 일할 당시 기밀문서를

유출 시킨 혐의를 받아 9년여간의 수감생활을

했는데, 김성곤 전 의원이 구명 운동을 펼쳤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

기는 3년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김성곤
전 의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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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병원, 학교, 교회에서 집단감염
불안한 징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

튼 병원, 피치버그 교회, 그리고 그로브랜드

초등학교의 집단감염 등 매사추세 코로나바

이러스의 확산세가 위험수준을 향하고 있다. 

이 같은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염병 전문

가들은 주정부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

구했으며 주지사는 11월 6일부터 표적화된

방역 규정을 발표해 레스토랑 등 각 사업체

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주말 뉴튼-웰슬리병원 프라이머리케

어 소속 진료진 5명이 양성확진을 받았다. 병

원 관계자들은 10월 22일 첫 확진 사례를 인

지했으며 5명중 2명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

다. 진단검사를 거부한 직원까지 총 6명이 현

재 자가격리 중이다. 

병원에서 확진된 진료진 중의 한명과 15분

이상 접촉한 9명에게는 위험 가능성을 통보

했으며 이들에게는 무료 진단검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병원측은 밝혔다. 병원은 2일 병

원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병원은 지난달 말부터 2주동안 매 3일마다

전 직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보건부는 감염병 전문의를 뉴튼 웰슬리 병

원에 파견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로브랜드에 위치한 백널초등학교는 프

리케이 학생들 2명이 양성확진 판정을 받으

면서 최소한 11월 12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초등학교가 속해있는

팬터킷 지역학군의 나머지 학교는 계속 하이

브리드 방식을 지속하게 된다. 

피치버그 크로스로드커뮤니티처지와 관

련 집단감염으로 인해 지난 주말 30여명의 확

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감염자 수는 총 150로

늘었다고 피치버그 보건부는 밝혔다. 이 교

회는 마스크 착용없이 예배를 진행하고 수련

회를 갖는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 또 피치버

그 시에서는 지역 하키 팀에서 40여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보스턴 대학 감염병학과 로버트 호스버그

교수는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내의 이모

가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호스버그 교수는 “

코로나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다. 미약한 증

세를 보이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죽지 않는다

고 해서 무시할 그럴 질병이 아니다”고 지

적했다. 

보스톤대 감염병학자 데이비드 해머 박사

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다. 그

러나 가족이 감염되면 그 심각성을 절절히 느

끼게 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4일

1,629명이 발생 누적확진자는 총 15만8천937

명으로 집계됐다 

4일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5월 14일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지만 지난 4월 23일 3천명

이 넘어섰던 수준에는 아직 근접하지 않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신규사망자는 27명이 늘

어 누정사망자는 9천836명으로 기록됐다. 

주 보건부는 4일 10만3천66명이 코로나바

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

사람이 복수로 검사받은 것을 포함한 총 진

단검사수는 6백37만회였다. 7일 평균 진단검

사수당 양성확진율은 1.9%로 약간 증가세를

보였다. 

7일 평균 입원환자는 437명이었으며 7일

평균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소폭 줄었다. 

주정부는 이번주부터 발표 방식을 바꿔 진

단검사자 수당 일일 양성확진율은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양성확진율이 훨

씬 더 높게 나오는 등 전문가들로부터 더 정

확한 지표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발표에서

누락해 수치를 직접 계산하지 않는 한 앞으

로 보도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4일 신규
1,629명 확진자 발생 
사망 27

지난 주말 뉴튼웰슬리 병원 프라이머리케어 진료진의 5명이 양성확진을 받았다



종합The Boston Korea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5
주지사, 마스크착용 의무화, 식당영업은
9시30분으로 제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매사추세츠 일일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6일 연

속 1천명을 상회하면서 주내 121

개 타운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

됐다. 지난 14일 63개 타운이 고위

험지역에 비해 2배에 달했으며,

351개 타운중 30%가 넘는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매사추세

츠 일일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11.8명으로 지난 주에 9.2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보스톤의 일일

확진자는 15.8명을 기록했다. 

미국 전역은 29일 총 9백만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일일 최다 확진자인 8만6천-8만9

천명이 감염됐다. 

다음은 고위험 지역이다. 

Abington, Acushnet, Agawam, Ash-

land, Athol, Attleboro, Avon, Bedford,

Bellingham, Berkley, Beverly, Billerica,

Blandford, Bolton, Boston, Boxford, Brain-

tree, Bridgewater, Brimfield, Brockton,

Buckland, Canton, Chelmsford, Chelsea,

Chicopee, Clinton, Cohasset, Danvers,

Dartmouth, Dedham, Dighton, Dover,

Dracut, East Bridgewater, East Long-

meadow, Everett, Fairhaven, Fall River,

Fitchburg, Foxborough, Framingham,

Freetown, Gardner, Georgetown,

Gloucester, Granby, Hanover, Hanson,

Haverhill, Hingham, Holliston, Holyoke,

Hubbardston, Hudson, Kingston, Lakeville,

Lawrence, Leicester, Leominster, Littleton,

Lowell, Lynn, Lynnfield, Malden, Mansfield,

Marlborough, Marshfield, Medford, Men-

don, Methuen, Middleton, Milford, Nahant,

Nantucket, New Bedford, Newburyport,

North Andover, North Attleborough, North-

borough, Norton, Norwood, Palmer,

Peabody, Pembroke, Plymouth, Ran-

dolph, Raynham, Revere, Rochester,

Rockland, Salisbury, Saugus, Seekonk,

Shrewsbury, Somerset, Southborough,

Springfield, Swansea, Taunton, Tewks-

bury, Townsend, Tyngsborough, Wake-

field, Waltham, Wareham, Webster, West

Boylston, West Bridgewater, West Spring-

field, Westborough, Westfield, Westport,

Westwood, Weymouth, Whitman, Wilm-

ington, Winchester, Winthrop, Woburn,

Worcester, Wrentham.

매사추세츠 121개 타운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 지역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저녁 10

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자택에 머물러

달라는 새로운 권고안 발표했다. 사

실상 통행금지 권고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직장출근, 학교, 식료품점 방

문 등의 일 외에는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이 같은 주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11월 6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작한다

. 주정부는 학교와 사업체들의 문을

계속 열고 다시 경제 재개 1-2단계로

복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같이 구체

적으로 표적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지사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각 가정에서 개최하는 파티와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기인한 것이라

고 지적하고 각종 집단감염 지표를

살펴보면 결코 레스토랑이나 학교가

주요 집단확산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병원이 넘쳐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로 과부하 상태에 빠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일부 희생을 감수해줄 것을 권고했다

. 

실내 모임은 현재 25명에서 10명으

로 줄어들게 되며 야외 모임도 현재

50명에서 25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모

든 모임은 밤 9시30분까지 마감해야

한다. 주정부는 결혼 등 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과거의 실내 25인 이하 규정

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치 집회나 예

배 등 종교행사에도 이번 신규 규제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규 규정은 모임을 조직하는 사람

은 양성확진자를 알게 될 경우 반드

시 타운 보건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까지 벌금이 부

과될 수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는 9일 연속 1천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고 3일 평균

입원 환자수가 지난달에 비해 무려

40%나 증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가 점차 커져나가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해 왔으며 일부 경제 재개를 복

귀할 것을 권장했었다. 유럽과 미국

내 대부분의 주는 바이러스가 폭증하

고 있다. 

▶▶1면에 이어서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2일 주청사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표적화된 규제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주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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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개표 진행 중
당선 확정은 안개 속 

대부분 주는 승패가 갈렸으나

네바다 주의 경우 우편투표를 주

말을 지나 10일까지 인정하고 있

어 최종 개표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지

아, 펜실베이나, 애리조나 등 일부

경합주에서는 5일 또는 6일께 어

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

측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합 주는 애리조나, 펜실베이니

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

다 등 5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AP

통신, 팍스뉴스, 보스톤글로브 등

은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의 승

리 지역으로 예측했지만 상당수

언론은 이곳 역시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표 추이로는 바이

든 후보가 대권 고지에 한층 더 다

가서 있다. AP통신은 바이든 후

보가 애리조나를 포함해 전체 선

거인단 538명 중 264명을 확보했

다고 예측했다. 선거인단 과반인

매직넘버 270명 도달까지 불과 6

명을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뉴욕타임스, 워싱

턴포스트 등은 애리조나 승리를

선언하지 않고 바이든 후보가 선

거인단 253 명을 확보한 것으로 보

고 있다. 5일 아침까지 애리조나

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는 6

만8천까지 줄어들었고 아직도 45

만표를 까봐야 승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면에 이어서

▶▶7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대선을 앞두고 보스톤 벡베이의

상점들이 진열장을 나무판자로 가로

막고 있다. 지금껏 미 대선에서 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이다. 

보스톤 글로브는 1일 보일스턴 스

트리터 뉴발란스 상점과 렌즈크레프

트 상점은 상점 진열장을 나무판으로

막았다고 보도했다. 상점 매니저는

선거날을 앞두고 사전 주의 차원에서

안전장치라고 글로브에 말했다.

보스톤뿐만 아니라 워싱턴DC,

LA,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도 진행

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진이 소셜미

디어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

황이다. 

이 같은 상점주들의 사전 주의 노

력은 지난 봄 흑인생명소중(BLM)

시위 이후 갑자기 약탈과 방화 등 폭

력 시위로 변질됐던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이다. 뉴베리 스트리트에 몇 개

상점을 보유한 찰스 탤러니언씨와 투

자자들은 민영 경호업체를 불러 들여

모든 창문에 판자를 덧대고 물건을

딴 곳으로 옮겼다. 

비록 실제로 이 같은 시위와 약탈

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

고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사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마티월시 보스톤 시장은 선거 상황

에 관계없이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주 선거 후 밤을 대

비한 안보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 양측모두 승패를 떠나 시

위를 벌일 것이다. 이번 선거 후 상황

을 대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은 우리가 지금껏 한번도 선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많은 경종

을 울리고 있다”고 그는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번 대선은 전례없는 환경에서 치

러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

믹으로 인해 많은 주들이 우편투표를

채택했고 도 전례없이 많은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개표에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

령은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선거란 인

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는 경우 승

복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다. 

나무판자가 새로운 유리나 대량 재

고 보충 보다는 훨씬 값이 싸기 때문

에 대부분의 상점들은 단순히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미국민들의 입장에선 불편

한 게 사실이다. 

hsb@bostonkorea.com

대선 앞두고 보스톤 주요 상점들
나무판으로 봉쇄 

대선을 앞두고 보스톤 벡베이의 상점들이 진열장을 나무판자로 가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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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는 현재 6명의 선거

인단이 걸린 네바다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나 득표율 차가 0.6%포

인트에 불과하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이 20

명인 펜실베이니아와 16명의 조

지아에서도 추격전을 벌이고 있

다. 펜실베이니아에선 92% 개표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50.2% 득

표율로 바이든 후보(48.5%)를

1.9%포인트 차로 앞서지만 격차

가 계속 좁혀지는 추세다. 펜실베

이니아 선관위는 대부분의 표가

우편투표 집계 마감일인 11월 6일

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지아는 96% 개표 현재 트럼

프 대통령 49.6%, 바이든 후보

49.2% 등 0.4%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5일 아침 총 5만5천표 개표가 남

은 상태에서 1만5천표를 앞서고

있으며 조지아 선관위는 5일 저녁

까지 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발표

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95% 개표 기

준 트럼프 대통령이 50.1% 득표

율로 48.6%의 바이든 후보를

1.5%포인트 앞선다.

바이든 후보는 이들 경합 지역

4곳 중에서 한 곳만 승리해도 매

직넘버를 채워 승리할 수 있다. 반

면 트럼프 대통령은 4개 경합 지

역을 모두 이겨야 선거인단 270명

을 넘길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

한 위치에 있다.

긍국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승

리가 발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

령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검표

를 요구하는 등 곧바로 승복하지

않을 경우 당선인 확정까지 시간

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는 위스콘

신의 재개표를 요구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펜실베

이니아, 미시간, 조지아 등에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다. 5일 트럼프는 바이든이 우

세한 모든 주에서 선거 사기로 소

송을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뚜렷

한 증거는 제기하지 못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2016년 대선결과 여론조사는 대

부분 잘못된 예측을 내놨다. 그간 이

같은 실패를 경험으로 절치부심하고

AI까지 동원했지만 여론조사는 이

번에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텁스 대학 정치학과 제프리 베리

교수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이메일 인

터뷰에서 “선거날 패배자는 바로 여

론조사였다”고 지적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여론조사가 결

과를 예측하는 데는 광범위하고 체계

적인 오류가 있었다. 2016년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은 업계에

대한 신뢰감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베리 교수는 “자세한 기술적인 설

명은 선거 후에 따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기관들이 공화

당 지지자들 대거 투표참가를 예상하

지 못하고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라

고 지적했다. 

뉴헤이븐 대학의 크리스 해인즈 박

사는 여론조사가 점차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체적으로 미

국인들을 여론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점차 어려운 과학과 기술이 되고 있

다.”고 그는 말했다. 

어려움 중의 하나는 설문에 참가한

사람들의 부정확한 응답이다. 그는

몇가지 요소를 지적했지만 설문 응답

기피와 부정확한 응답을 가장 큰 이

유로 파악했다. 일부 트럼프 지지자

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민주당을

혼란시키기 위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시골 지역의 트럼프 지지

자들을 더 적게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인즈 교수는 4일 아침 미국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2%가

량 앞서 있는 점을 지적하며 캘리포

니아의 모든 표가 개표되면 결국엔

4-5%로 유권자 득표에서는 이길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에는 여론조

사의 오차율 범위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문헌 정보학

과의 제이닙 투펙키 교수는 여론조사

가 쳬계적으로 또다시 잘못 예측했다

고 트윗을 날렸다. 

투펙키 교수는 “바이든의 승리를

확신하게 했던 여론조사의 예측은 크

지않은 변화에도 부정확해 잘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고 “이것이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 투표참여를 독려해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고 더욱 양극화

되도록 만들었다”고 적었다. 

11월 5일 오전 10시께 바이든은 트

럼프에 선거인단 수에서 253대 213으

로 앞서고 있었으며 전국 득표 수에

서는 2% 앞섰다. 

10월 초 CNN의 여론조사에서 바

이든은 전국적으로 16% 앞섰다. 같

은 시기 리얼클리어팔러틱스의 여론

조사에서는 51.4%애 42%로 바이든

이 9.4% 앞섰고 파이브서티에이츠의

여론조사 평균도 51.6%대 42.2%로 유

사했었다. 11월 1일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은 최대 11포인트 앞섰었다. 

보스톤칼리지 정치학과 데이비드

홉킨스 교수는 “왜 여론조사가 빗나

갔는지 방법론적 분석과 심각한 조사

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그

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시대에 일부 유

권자층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하기

극히 까다로운 대상이다. 이들은 대

부분이 공화당 지지자들이다”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이번 선거의 패자는 '여론조사'

▶▶6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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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주 운명 가른 라티노의 힘…민주 '떼어놓은 당상' 패착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11•3 미국 대선에서 라티노가 일부

경합주의 승패를 쥐고 흔든 '캐스팅

보트'로 작용하며 힘을 과시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에서 조 바

이든 민주당 후보가 기대만큼의 성

적을 거두지 못한 것은 라틴계 표심

공략 실패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

시간) '민주당이 플로리다와 텍사

스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에 대한 기

반을 잃은 것은 득표전의 실책을 보

여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라틴

계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균일하

지 않은 정치적 선호도는 민주당 인

사들에게 당혹감과 자아 성찰을 촉

발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그 뿌리와 성향 면에서

복잡다단한 라틴계의 표심을 제대

로 읽지 못한 채 '떼어놓은 당상'으

로 간주, 느슨한 바닥 공략을 편 탓

에 제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표 결과는 민주당이 다양

한 층위의 라티노 지역사회에 대해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고 WP는 지적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서는 거의 절반의 라티노 유권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줬

다.

반면 애리조나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의 라티노 유권자가 바이든 후

보를 찍었다. 네바다주의 경우 바이

든 후보를 뽑은 라티노 유권자는

56%인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

났다.

또한 라티노가 밀집한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내 농촌마을

스타 카운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5% 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

보에게 밀렸다. 2016년 대선에서 민

주당에 무려 60% 포인트 뒤처졌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격차를 좁힌

셈이다.

약 3천200만 명에 달하는 라티노

가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쪽에 기우

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 정치적

셈법과 성향은 지역과 혈통, 나이,

교육, 소득, 신앙에 따라 각기 다르

게 형성된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의 경우 멕시

코계가 주축이고 플로리다의 라티

노는 더 보수적 색채를 지닌 쿠바계

를 비롯,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 거주

하는 쿠바계의 경우 전통적으로 공

화당 성향이나, 공화당에 대한 충성

도가 균일하지는 않다. 최근 몇 년

새 비중이 커진 푸에르토리코계의

경우 민주당 성향으로 간주되곤 하

지만 복음주의자 개신교도나 근래

에 유입된 경우 꼭 그렇지만도 않다

는 것이다.

민주당이 유색인종인 라티노는

지지층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

근하는 패착을 범함으로써 일부 지

역에서 낭패를 봤다는 지적인 셈이

다.

결국 바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맞춤형 공략에 나섰느냐에 따라 주

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고 WP

는 전했다.

민주당이 바닥에서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바이든에 대한 허

위정보와 잘못된 묘사도 한번 고착

되면 바꾸기 쉽지 않았다고 WP는

보도했다. 실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막판까지 바이든이

사회주의자라는 주장이 사실로 간

주되며 널리 확산했다고 한다.

이처럼 플로리다에서는 라티노

를 타깃층으로 삼은 바이든 캠프의

조직 구축이 실패하면서 '불이익'으

로 이어졌다고 WP가 전문가를 인

용해 전했다. 이미 지난 9월 여론조

사에서 플로리다 라티노 유권자들

의 바이든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음이 울린 상태였다.

반면 네바다주의 경우 요식업 노

조원들이 휴가까지 내고 투표율 제

고 캠페인에 적극 나선 것이 바이든

후보 지지율을 높이는데 주효했는

데, 6만 노조원의 54%가 라티노라

고 한다.

WP는 플로리다가 바이든 캠프

에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를 안겨준

것과 달리 한때 보수의 아성이었던

경합주 애리조나는 민주당에 희망

의 빛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후보가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멕시코계 유권자들 사이

에서 강세를 입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때 보수의 요새로 여겨졌

던, 피닉스 등을 포함하는 매리코파

카운티의 풀뿌리조직이 10년간 펴

온 운동이 빛을 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캠프는 과거 '오

바마 연대'와 비슷한 형태의 젊은

층과 유색 인종의 결집을 기대했지

만 트럼프 후보의 재선 주장이 민주

당 지지층 주변부에 반향을 일으켰

다는 점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캠프는 플로리다와

전국의 수백만 라티노 복음주의자

개신교도 및 쿠바 및 베네수엘라계

지역사회를 포함, 하위집단별로 특

정 타깃을 잠아 공을 들였다.

WP는 바이든 캠프가 라티노 유

권자들에 대한 구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라티노 유권자들이 올

해 예년보다 15∼20% 증가율을 보

이며 기록적 투표율을 보였지만 투

표율 제고가 한 정당을 이롭게 하지

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CNN방송도 이번 대선은 라티노

표심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

를 보여줬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이 얻은 하나의 교훈은 라티노를 획

일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라는 정

치 평론가 애나 나바로의 발언을 소

개했다. 보다 정교한 전략으로 접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와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밸

리에서 4년 전 힐러리 클린턴보다

낮은 득표를 보였다고 CNN은 전

했다.'

hanksong@yna.co.kr

바이든, 플로리다•텍사스서 '낭패'…애리조나선 라티노 지지 업고 약진 
트럼프, 플로리다 등서 라티노 맞춤형 바닥 공략 '주효' 

라틴계유권자가트럼프대통령사진과함께포즈를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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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 자려고 누웠는데 막상 잠이 안올때 있

으시죠? 혹은 잠이 들어도 중간에 잘 깨고 아침

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기는 커녕 더 무겁고 찌

뿌둥한 적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하루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잠

을 설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해 계속해서 몸안

에 피로가 누적되면 수면장애, 체력과 집중력저

하 등 일상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

다. 그래서 이번주는 몸을 정말 편안하게 이완시

키고 꿀잠을 돕는 요가 스트레칭을 소개시켜드

리고자해요. 

최근 제 유튜브영상에서 BEDTIME YOGA/

숙면을 위한 요가 영상을 찾아 해보시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에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 필라테스 영상을 받아보

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배울 스트레칭은 Puppy Stretch입니

다. 

STEP 1. : 테이블 자세에서 천천히 손을 앞으

로 가져갑니다.

STEP 2. : 가슴을 바닥으로 내리고 엉덩이는

무릎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천정위로 올려줍니다

.

POINT! : 내쉬는 숨마다 가슴을 바닥으로 내

려 조금 깊게 가슴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STEP 3. : 3-5회 깊은 호흡후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두번째는 Prone Chest Stretch 입니다. 

STEP 1. : 첫번째 자세에서 내려와 오른손을

옆으로 뻗고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 천천히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STEP 2. : 좀더 갈수 있다면 왼손을 등뒤로 가

져가고 오른발을 뒤로 가져가 몸통을 좀더 회전

시켜줍니다. 

POINT! : 이때 머리 오른쪽 측면은 바닥에 닿

아 편안하게 휴식하도록 합니다.

STEP 3. : 깊에 호흡하며 가슴앞면과 어깨를

안쪽의 스트레치를 느껴주고 충분히 호흡한후,

제자리로 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치

해줍니다.

세번째 동작은 Supine Hamstring Stretch 입니

다.

STEP 1. :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 왼다리를 하

늘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손으로 허벅지나 종아

리를 잡아주세요.

STEP 2. : 발을 포인트, 플렉스해주며 발목을

풀어줍니다. 가능한만큼 다리를 최대한 펴준 상

태에서 해주세요.

POINT! : 어깨가 뜨지 않도록 바닥에 꾹 눌어

주고 목의 긴장감 없이 진행해주세요.

STEP 3. : 깊에 호흡하며 다리 뒷면을 열어주

고 천천히 트위스트 동작으로 이어간후(영상참

조), 제자리로 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

치해줍니다.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Can’t Sleep영상을 참고해 따라해보시고 궁

금한 점은 영상 밑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

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의가 늘어

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운동을 하

러 가기 힘들거나 요가 수업을 들을 수 없으신 분

들 중,  온라인 1: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요가원 이메일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로

직접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자기전, 짧지만 달달한 숙면 스

트레칭으로 몸과 마음 힐링하시고 모두 꿀잠 주

무시길 바랍니다. 나마스떼~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

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

beToYogasong

요가쏭의 5분요가 

꿀잠을 부르는 배드타임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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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

장: 김정선) 뉴잉글랜드 포럼이

장용복 박사의 ‘한국 서예사’

강연을 11월14일 토요일 오후 7

시에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예의 정의부터

4,000년 한자의 기원과 서체, 한

국과 중국의 서예, 서예의 흐름

에 따라 명필들이 남긴 필치, 훈

민정음의 창제와 한글서예의 발

전, 한국의 명필들, 21세기 서단

의 방향, 역대 대통령들의 휘호

까지 아울러 소개하는 한 시간

길이의 강의이다.  

서예는 한자로부터 시작되었

으나 한글 서예로 이어지며 한국

고유의 예술로 발전하였다. 작년

‘세계문자 올림픽’에서 한글

이 금메달을 받았고, 문자가 없

는 몇몇 나라에서 한글을 그들의

공식 문자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런 훌륭한 한글과 전통적 한문

에 기반을 둔 서예 작품을 더 깊

이 이해하게 되면 예술 작품에서

전해 오는 감흥이 더할 것이다.

이 강연은 장용복 박사의

eBook저서 <붓의 발자취>를 요

약한 것인데, 포럼 참석자는 물

론 원하는 한인 누구에게나 이메

일로 발송해 줄 예정이다.

장용복 박사는 서울대학교 공

과대학 토목과를 졸업하였으며,

노스웨스턴대 에서 교통계획으

로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오랫동

안 매사추세츠 주정부 교통계획

자문기관 부관장을 역임했다. 보

스턴 지역의 장기 교통계획에 참

여하고, 보스턴 다운타운을 통과

하는 하이웨이 등 여러 프로젝트

에 공헌한 바 있다.

은퇴 후에는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한인 주간지 및 온

라인 뉴스에 오페라, 서양 명화,

서양 문학, 영시, 서예 산책을 기

고하였다. 그 중에 영시 산책 부

분을 <영혼의 음악>, 서양명화 산

책 부분을 <알아야 보인다> 라는

책으로 출간했으며, 이번 강의

주제인 한국서예사는 <붓의 발

자취>로 탈고했다. 현재 장용복

의 오페라 산책 부분은 서울대학

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에 연재 되고 있다.

이어 11월 28일(토)에는 최석

기 박사의 ‘과학으로 푸는 근대

서양사’ 강연이 계획되어 있다. 

뉴잉글랜드 포럼은 동문은 물

론 관심 있는 모든 한인동포들에

게 열려 있다.  ZOOM 포럼에 실

시간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

메일(snuaane@gmail.com) 로

참여 신청을 하거나, 서울대 뉴

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오른

쪽 상단의 ZOOM 버튼을 누르

면  된 다 .  https://www.snu-

aane.org

bostonkorean@hotmail.com

11월 14일 뉴잉글랜드 포럼 장용복 박사의
<한국 서예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

평통 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는 본국

사무처(사무처장 이승환)가 온라인과 오

프라인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으로 개최한 <제19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 함께 참가했다.  

MA 지역 COVID19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진행된 이번 회의

는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미주지

역에 있는 20개 협의회를 화상으로 연결

해 10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열렸

다. 

미주지역전체회의 개회식에서는 노덕

환 미주부의장의 개회사, 정세현 수석부

의장의 기조연설, 이승환 사무처장의 업

무보고, 서 호 통일부 차관과 김준형 국

립외교원장의 정책설명, 미주지역 자문

위원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건의

등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재외동포 청소년 평화공감대 제고 방

안, 청년•여성자문위원 역량 강화 및 활

동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

유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평통 자문위원들은 이번 회의에

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문

을 채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19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정선) 뉴잉글랜드 포럼이 장용복 박사의 <한국 서예사> 강연을
11월1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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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금리 0.00~0.25%로 5번째 동결, "공중보건위기가 경제·고용 압박"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정국 혼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

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일(현지

시간) 또 다시 '제로 금리'를 유지했

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

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

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

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만

장일치 찬성으로 이뤄진 결정이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내리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FOMC 회

의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

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

기 되 자  기 준 금 리 를  기 존

1.00∼1.25%에서 0.00∼0.25%로 1%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더 크

게 확산하면서 회복세로 접어든 미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판단도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성명에서 "진행 중인 공중

보건 위기가 계속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

과 고용이 계속 회복되고 있지만, 연

초 수준보다는 여전히 훨씬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

에서 "최근 미국과 해외의 코로나19

발병 증가가 특히 우려스럽다"며 코

로나19 사태가 "중기적으로 경제 전

망에 상당한 리스크를 제기할 것"이

라고 내다봤다.

파월 의장은 "(경기)개선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비스

분야 지출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뒤 "

질병의 추가 확산과 가계 저축 고갈

가능성"이 미 경제의 양대 리스크라

고 지적했다.

이날 FOMC 회의 후 나온 연준 성

명은 9월 FOMC 성명과 거의 비슷

한 문구를 담았지만, 당시 "최근 몇

달 동안 개선됐다"는 표현이 "계속

회복되고 있다"로 '다운그레이드'됐

다고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했다.

금융 여건에 대한 연준의 견해도

지난번 성명의 "개선되고 있다"에서

이번에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바

뀌었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앞서 채

택한 평균 물가안정 목표제를 수정

하거나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이러

한 접근법을 통해 연준은 오는 2023

년까지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경

기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정책도 필

요하다고 연준은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최소한 약

간이라도 더 재정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더 강한 회복이 이뤄질 것"이

라며 "추가 부양이 필요할 것 같다"

고 말했다.

다만 연준은 경제회복을 돕기 위

한 자산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12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연준은 3월 코

로나19 대유행 이후 매달 1천200억달

러 규모로 미 국채 등의 자산을 매입

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자 수가 전주보다 7천 명 줄어든 75

만1천 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

고 발표했다.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지만, 시장 예상 74

만1천 명보다는 많았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백악관과

의회의 분점 구도가 시장에 긍정적

일 것이란 기대를 표했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의 모

나 마하얀 미국 투자 전략가는 "정부

의 의회의 교착 상태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증세를 단행할 수 없

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재정 부양책

문제는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교착 상태는 한쪽이 자신들

의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견제

와 균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시장에 더 친화적이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6.73% 하락한 27.58을 기록했다.

파월 연준의장 "코로나19 급증
특히 우려…추가부양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

파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

제도(Fed·연준) 의장은 5일(현

지시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 사

태에 대해 "특별히 우려스럽다"

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의 '제로금리'

유지 결정 후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전망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

동에 다시 참여하더라도 안전하

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며 마스

크 착용이 경제에 도움을 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치권에 추가 경기부양을

여러 차례 주문해온 파월 의장은

이날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을 통한 추가 부양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경제를 위한 추

가 부양의 시기와 규모 등을 결

정하는 것은 의회"라면서도 "지

난 3월 경기부양 패키지법

(CARES Act)에 따른 지원이 회

복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이었

고 기대 이상이었다"고 덧붙였

다.

그는 추가 재정부양이 이뤄지

지 않으면 연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모든 외

부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

했다.

또 경제 부양을 위한 연준 자

체의 지원 수단이 고갈됐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은 '노'(No)"라면

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생

각한다. 총알이 바닥나지 않았

다"라고 답했다.

firstcircle@yna.co.kr

미 대선 혼돈 속 연준, 제로금리
동결…"경제활동 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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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

데 흑인 유권자들이 경선 초반에 이

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경선 초반 하위권

을 맴돌며 고전하다가 세 번째 경선

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흑인층

지지를 기반으로 모멘텀을 확보, 경

선 승리로 이어간 바 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WP)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대

선의 출구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87%가 바이든 후보를 찍었다.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는 흑인

유권자는 12%였다.

흑인 여성의 바이든 지지는 무려

91%였다. 흑인 남성은 80%였다.

백인 유권자 중에서는 트럼프 대

통령과 바이든 후보 지지가 49% 대

48%로 비슷했다.

히스패닉·라틴계와 아시아계에

서 각각 바이든 후보가 60%대, 트럼

프 대통령은 30%대 지지를 받았다.

개표가 끝나고 정확한 수치를 봐야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만 봐도 흑인

층에서 바이든 후보를 몰표로 밀어

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대선은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쪽이 해당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시스템이다. 박빙의 접전

이 벌어지는 주에서 흑인 유권자들

의 투표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상

당한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다.  WP는 바이든 후보의 위스콘

신주와 미시간주 승리가 밀워키 및

디트로이트 지역 개표 이후에 나온

점에 주목했다.

두 지역은 흑인 유권자가 집중된

지역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개표

초중반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는

흐름을 보이다 미시간과 위스콘신

에서 역전하면서 승리 전망에 청신

호를 켰는데 역전의 동력이 흑인층

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펜실베이

니아와 조지아에서도 개표를 기다

리고 있는 표들의 다수가 흑인 인구

가 많고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이는

지역의 우편투표이거나 부재자투표

경선서 바이든 살렸던 흑인층 이번에도 역할 컸다
WP "출구조사 흑인지지 87%…흑인 밀집지 개표 후 바이든 위스콘신·미시간 역전"
경선 때도 초반 하위권 추락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흑인 지지로 모멘텀 마련

라고 WP는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

는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부진을 면

치 못하다 흑인 유권자 덕에 구사일

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

주에서 열린 경선에서 4위와 5위라

는 충격적 결과를 받아들며 고전하

다가 네번째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

이나에서 흑인층 3분의 2의 표를 확

보하면서 1위에 올라선 것이다.

모멘텀을 확보한 바이든 후보는

이어 3월초 14개주 경선이 걸린 '슈퍼

화요일'에서 승리하며 화려하게 부

활했고 결국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

를 따냈다.

바이든 후보는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자 퇴임 후에도 높은 인기

를 누리는 버락 오바마와의 우정을

집중적으로 내세워왔다. 부통령 후

보도 흑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

원을 지명, 흑인 표심 유지에 신경을

썼다.

흑인 사회에서도 조지 플로이드

등 공권력 남용에 목숨을 잃은 흑인

들의 사건과 이에 따른 인종차별 반

대 시위 확산 등을 계기로 투표 독려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진 것으로 전

해졌다.

그러나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는

바이든 후보가 흑인의 지지를 너무

당연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5월 자신을 찍지 않으면

흑인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가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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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직장, 장례식, 결혼식, 콜센터, 가족

모임 등 다양한 집단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

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세 자릿수

로 올라선 가운데 감염 확산 여부의

주요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도

100명 선을 넘나들면서 불안한 국

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이 클럽과

주점 등에 대거 몰렸던 '핼러윈 데

이'(10월 31일) 관련 감염까지 나타

날 경우 확산세가 한층 더 거세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핼러윈

감염과 관련해선 아직 특이 동향은

없지만 잠복기가 2주인 점을 감안

하면 내주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

야 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에 따르면 전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해외유입(17명)을 제

외한 지역발생 확진자(108명)도 세

자릿수를 나타내며 지난달 23일

(138명) 이후 13일 만에 최다를 기

록했다. 하루 전인 4일 지역발생 확

진자는 98명이었다.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수를 일별

로 보면 155명→77명→61명→119명

→88명 →103명 →125명 →113명

→127명→124명→97명→75명→118

명→125명 등이다. 100명을 넘은 날

이 9차례나 된다.

전날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100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100명대 신규 확

진자에도 불구하고 7일부터 적용되

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

하에서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여전

히 1단계 범위에 있다.

단계 조정은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

는데 수도권은 100명 미만은 1단계,

100명 이상은 1.5단계다. 비수도권

가운데 충청·호남·경북·경남 4

개 권역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

이 기준점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

간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72명

→77명→81명→62명→36명→84명

→72명으로, 일평균으로는 69.1명이

다.

이 통계로만 보면 안정적인 1단

계 수준이다. 방역당국도 현재로서

는 1단계 적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연일 그 규모가 커지고 있

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

준으로 서울 언론사 취재진 관련 누

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이 중

첫 확진자를 포함해 3명은 직장 동

료이고 나머지 4명은 이들의 접촉

자 1명, 가족 2명, 지인 1명이다.

첫 확진자인 언론사 기자가 지난

코로나19 세 자릿수 증가세 이어지나…지역발생도 100명 안팎
일상 곳곳 집단발병속 '핼러윈 감염' 우려…거리두기 단계에도 영향

절기상 입동을 이틀 앞둔 5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을 추위에서 보호할 임시 시설이 설치됐다. 북구는 겨울철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조립식 임시 공간을 설치하고, 난로를 비치하는 등 월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

장의 빈소가 차려졌던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취재했는데,

당일 다녀간 방문객만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이

장례식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는 않았으나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서울 영등포구 부국증권(누적

11명),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42

명), 수도권 중학교-헬스장(62명)

등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방역당국도 수도권 확진자가 점

차 증가하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

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

기획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3주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국내발생 환자를 두 자릿수로 유지

하는 것이 정부의 관리상 목표인데

이것을 초과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

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 천안 신

부동 콜센터(21명), 아산 일가족 결

혼식 모임(10명), 아산 직장(33명)

등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확진자

가 급증해 이 두 도시의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원 방대본 위기

대응분석관은 "(충청권 집단감염의

) 위험 단계가 높아진 상황으로 판

단하고,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지역

대응센터 등이 이에 대한 대응을 준

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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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자

신과 지인 등 소수를 위한 펀드를

설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 판매사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에서

는 자산운용자가 쉽게 불법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라는 비

판이 나온다.

6일 라임 피해자 등에 따르면 라

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2019

년 4월 이 전 부사장의 요청으로 ̀ 테

티스 11호' 펀드를 개설했다. 이 펀

드 가입자는 이 전 부사장과 지인

등 모두 6명에 불과했고, 설정 금액

은 367억원이었다.

실제로 테티스 11호 펀드는 이 전

부사장이 직접 가입한 만큼 다른 펀

드들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았다. 매

일 환매 주문이 가능했고, 주문 후

입금까지도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

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환매수수료

율·판매보수율도 0%에 가깝게 설

계됐다.

반면 일반 고객들이 가입한 ̀ 테티

스 6호' 등 다른 펀드들은 매월 20일

하루만 환매가 가능했고, 환매 신청

후 24일이 지나야만 돈이 입금되는

구조였다. 판매사가 펀드 판매 대가

로 받는 판매 보수율도 테티스 11호

(0.04%)의 25배인 1%였다.

대신증권 측은 "상품 구성과 조건

등은 운용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상품에 따라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테티스 11호의 경우 라임

에서 손님까지 다 데려온 상품이다

보니 수수료 등이 낮게 설정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임 피해자 측은 이 전

부회장에게 개인 계좌나 다름없는 ̀

전용 펀드'를 개설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사장은 다수의 라임 펀드

를 운용하면서 내부정보를 알고 있

는 만큼 자신이 수익자로 설정된 펀

드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펀드 위기

발생 시 이를 먼저 알고 일반 가입

자보다 먼저 환매 주문을 넣어 위험

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임 이종필 '특혜 펀드' 개설…"증권사, 불법수익 방조"
환매주문 등 조건 뛰어나…김부겸 사위 등 소수만 가입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G)

특히 테티스 11호 펀드에서 수상

한 환매 정황도 포착됐다.

다른 펀드에서 본격적인 환매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테티스

11호는 먼저 환매에 들어갔고, 총

275억원이 펀드에서 빠져나갔다.

한발 앞선 환매로 인해 다른 펀드보

다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펀드 가입자들은 이 시

기 대신증권 측이 오히려 추가 납입

이나 펀드 신규 가입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과 함께 테티스 11호에

가입한 투자자는 코스피 상장사 오

너가 3세이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

부 장관의 사위인 최모씨와 그의 가

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불완전 판매 등 혐의로 기소

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은 최근 공판에서 "̀ 재벌 3세'를

위한 펀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종

필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종필의

요청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라임 피해자 대표 A씨는 "이 전

부사장은 일반 가입자보다 훨씬 좋

은 조건의 펀드를 만들고, 소수에게

만 이를 공유했다"며 "이런 전용 펀

드를 만들어 준 판매사는 자산운용

자가 손쉽게 불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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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하모니아보스톤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사라 제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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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이은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

드맵'과 관련해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

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소 3

년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

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다"면서 "2030년까지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

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고 언급했다.

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3

일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

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

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

당하는 부처다. 주무무처 장관이 이

틀 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

용을 두고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

이 나온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

를 내고 "행안부는 '부동산 공시가

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진화

에 나섰다.

행안부는 또 "진 장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협의 과정

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는 취

지"라고 선을 그었다.

as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규빈 기

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

획과 관련,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

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

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

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

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

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

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

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천

만원인 사람은 2천500만원으로 간

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안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90%에서 약간 완화할 듯"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로 모는 것은 본질 왜곡"

'공시가 인상 3년간 멈춰야' 지적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현실화는 자산가치 제대로 반영하는 틀…세액은 세율에 따라 결정"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이어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

격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

원이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

한가"라고 묻자 "그런 표현을 오늘

처음 들었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가 높다는 지적이 있

기는 하다"며 "(그러나) 지금 별도

로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세율

에 관해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없

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경제 영향을 묻자

"누가 되든 경기를 뒷받침하는 부

양 정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주

목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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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1월 8일 - 11월 14일

●운수: 생기가 도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프던

사람은 점차 몸이 나아집니다. ●금전: 평소 때보다 머리가 맑아지

니 판단력도 상승합니다. 금전관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애정: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너

무도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쥐띠 | 생기가 도는

●운수: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사람에

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만은 부자

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처음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인내심

을 가지세요. 대화를 나누다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

소띠 | 귀한 정보를 얻는

●운수: 간절하게 원하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점차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금전: 그동안 해

오던 일에 가속도가 붙는 운세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매력이

내 눈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들어 갑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토끼띠 |  가속도가 붙는

●운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을 더

이상은 미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금전: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 대

비책을 세워두는 것 밖에 없습니다. 미리 철저히 대비한 사람과 손 놓고 있다가 당

하는 사람과 다가오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애정: 소개받는 것에 대

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8, 11일 길일. 10, 13일 주의.

범띠 | 발등에 불이

● 운수: 늦춰서 좋을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는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멈추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 금

전: 외모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일과 관련해서 잘못 판

단하면 손해로 연결됩니다. ● 애정: 상처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빨리 치

료되지 않고 흉터로 남아 오랜 시간 영향을 주는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3, 14일 길일. 10, 12일 주의. 

용띠 |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 운수: 그 어떤 일도 지나고 나면 허무한 꿈에 불과하니 당

장 생긴 상황만 보고 너무 속을 끊이지 마세요. 귀한 내 몸만 상합

니다. ● 금전: 돈이 빠져나가는 운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 애정: 나중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되

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1, 14일 길일. 10, 13일 주의.

뱀띠 | 한 번 더 생각해야

● 운수: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힘들어

지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금전: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다리

지 말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몇 %인지 수치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보는 것이 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표정관리를 잘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2일 길일. 8, 14일 주의.

말띠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운수: 개구리는 뛰기 전에 움츠려야 더 멀리 뜁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더 멀리 뛸 준비를 하세요. ●금전: 당장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선택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이

것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애정: 힐링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1일 길일. 10, 12일 주의.

양띠 | 더 멀리 뛸 준비를  

●운수: 내려놓기 전에는 큰 일이 날 것 같아도 막상 손에서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

니다. ●금전: 돈벌이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돈이 저절로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 잘 할 것이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3일 길일. 8, 12일 주의.

닭띠 |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운수: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

이든 항상 설마하면서 방심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

니다. ●금전: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강하

게 먹으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누군가 한 사람이 져주어야 끝이 나는

싸움을 서로가 고집을 세우니 쉽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3일 길일. 8, 10일 주의.

원숭이띠 |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 운수: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는 말처럼 지금

내가 베풀면 그 덕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됩니다. ● 금전: 묵묵히 의

연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온 사람에게는 보상받는 것 같은 일이 생깁니

다.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 애정: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대가 드디어 내 인생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3일 길일. 9, 12일 주의.

개띠 | 묵묵히 의연하게

● 운수: 다소 귀찮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꼼꼼하게 체

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 금전: 자금회전이 잘 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

니다. 가능한 한 현금을 준비해두세요. ● 애정: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큰 용기를 내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돼지띠 | 꼼꼼하게 체크하고

문화/연예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솔로 활

동을 할 때는 멤버의 개성과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

어요. 그래도 역시 마마무는 함께 있어야

더 재미있고 든든하죠."

솔로 활동에 힘을 쏟아온 걸그룹 마마무

가 새 미니앨범 '트레블'(TRAVEL)을 발

표하며 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이들은 4일 소속사 RBW를 통해 "오랜만

에 마마무로 돌아온 만큼 무무(마마무 팬)

들에게 좋은 활동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

다.

전날 발매된 '트레블'은 앨범 제목처럼

여행을 주제로 삼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답답한 일상

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여행을 떠

나는 듯한 설렘을 전하기 위해서다.

걱정에 사로잡힌 일상을 버리고 나와 함

께 떠나자고 말하는 동명 수록곡을 비롯해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선공개곡

'딩가딩가', 모든 사람의 내면은 반짝인다

는 메시지를 담은 '다이아몬드', 사랑하는

이가 따뜻한 밤을 보내길 기도하는 '잘자'

등 다양한 장르의 6곡이 실렸다.

타이틀곡은 '아야'(AYA)로 도입부에 나

오는 플루트 소리가 특징인 아라비아풍 곡

이다. 레게 리듬을 더해 마마무가 그동안

선보인 음악과는 다른 이국적 분위기를 낸

다. 변한 사랑을 '썩은 이빨'에 비유해 이것

을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는 가사에서는 마

마무 특유의 '걸 크러시'도 엿보인다.

마마무는 "발랄하고 신나는 마마무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면서 "화려한 음악에 걸맞게 와일드한 퍼포

먼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야' 무대는 전날 엠넷 단독 컴백쇼 '모

놀로그'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이 프로

그램은 마마무가 지난해 엠넷 '퀸덤'에서

우승한 혜택으로 마련됐다.

마마무는 다양하게 변주하는 음악에 따

라 남성 댄서들과 따로, 또 같이 안무를 선

보였다. 특히 곡 후반부 갑자기 빠른 박자

로 바뀌며 다 함께 펼치는 힘 있는 군무가

인상적이다.

'믿듣맘무'(믿고 듣는 마마무)로 불리는

이들은 "'아야'가 화려한 퍼포먼스가 특징

인 만큼, '믿고 듣는' 것뿐 아니라 '믿고 보

는' 마마무가 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야'는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최상위원을 휩쓸며 마마무 음악의 폭넓은

대중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앨범은 발매

첫날에만 10만 장 이상 팔리며 탄탄한 팬덤

역시 확인했다.

마마무는 인기 비결로 '솔직함'을 꼽았다

. 이들은 "무대 위의 모습도 좋아해 주시지

만, 무대 아래의 솔직함이 많은 분께 공감

과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완전체 컴백 마마무 "'믿고 듣고 보는' 무대 펼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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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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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

자 =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7

년 만에 새 정규앨범을 발매

한다.

4일 소속사 뮤직팜에 따르

면 이적은 이달 11일 오후 6

시 6집 '트레이스'(Trace)를

발표한다. 지난 2013년 11월

발매한 5집 '고독의 의미' 이

후 7년 만의 정규앨범이다.

특히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 '돌팔매'에는 1995년 데뷔

한 듀오 패닉으로 함께 활동

했던 김진표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주목된다. 두 뮤지션

이 호흡을 맞추기는 2005년

12월 발매한 '패닉 4' 앨범 이

후 15년 만이다.

이적은 지난 3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김진표와

함께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

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는 "이번 타이틀곡

협업을 통해 패닉의 지난 25

년을 되돌아보는 남다른 의

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적은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새 앨범은 아마 11

월에 나올 거예요. 이번엔

LP를 찍습니다. 7년만의 정

규앨범. 큰일을 마무리한 흥

분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

었어요"라는 글을 올려 6집

발매를 예고했다.

이적은 1995년 듀오 패닉

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긱스,

카니발 등 그룹으로도 활동

했다. 독특한 음악 화법, 사

회적 메시지와 독창적 감성

이 담긴 가사 등으로 대중음

악계에서 탄탄한 영역을 구

축하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이적 7년만의 정규앨범…김진표와 15년만에 호흡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넷마블[251270]은 신작 모바일

다 중 접 속 역 할 수 행 게 임

(MMORPG) '세븐나이츠2'를

출시를 앞두고 슈퍼주니어 신동

·규현이 출연하는 웹 예능 프로

그램을 유튜브 채널 '딩고 뮤직'

에서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2부작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

램은 신동과 규현이 '세븐나이츠

2' 테마송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담았다.

이날 오후 6시 예고편 공개를

시작으로 이달 차례로 공개된다

.

심병희 마케팅전략실장은 "세

븐나이츠의 실제 이용자이기도

했던 신동과 규현이 '세븐나이츠

2'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웹 예능에 함께 했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6/19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넷마블 신작 '세븐나이츠2' 웹 예능 제작…신동·규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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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이다. 펼부채를 선물받았다. 같이

일하던 중국인 동료가 줬던 거다. 부채엔 한

시가 적혀 있었다. 당나라 마지막 임금이었

던 이욱의 사詞였다. 한시를 읽어낼 깜냥은

아니었다만, 해독하고자 했다. 그리움과 아

쉬움을 담아냈으리라 읽는다. 

봄꽃이며 가을달은 언젠가 질텐데

그 많은 지난 일은 얼마나 아는가

어젯밤엔 누각위로 봄바람 스쳤는데

달이 밝아 고개돌려 고국을 볼순 없었네

빨간 난간 옥섬돌이야 여전하련만

붉고 맑던 얼굴은 변했을 게고

묻노니, 시름은 얼마나 컸던가

동녁으로 흐르는 봄강물과 같을 터.

(이욱, 우미인)

이욱은 어영부영 임금이었던 모양이다.

현명하고 지략있는 군주는 아니었다는 거다

. 오히려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했던가. 나

라는 망했고 시詩와 사詞만 남았다.

제목 역시 평범하지 않다. 망해가는 나라

를 아쉬워 했던 걸까? 우미인이라 했기 때문

이다. 우미인은 초한지에 나온다. 항우의 애

첩 이름인데 초선이라 부른다고도 했다. 절

세 4대 미인중 하나이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달도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다는 폐월閉月이

다. 한편 항우는 역발산 기개세라 했다. 힘이

야 천하 장사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유방

에게 졌고, 우미인도 잃었으며 나라마저 망

했다. 항우 역시 지략은 시원치 않았던 거다

. 

조선에도 그런 임금이 있었다. 선조임금

이 그러하다. 임금의 글씨는 발군이라 했다.

오죽하면 명필 한석봉에게 글씨가 허접하다

질책했을까. 하지만 선조는 외환外患 임진

왜란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글씨야 탁

월히 잘 썼다만 정치와 외교와 국방에선 젬

병이었던 거다. 이순신과 유성룡과 쟁쟁한

장수와 참모와 대신大臣들이 있었던 건 불

행중 다행이다.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장강이다. 중국에

겐 젖줄이다. 지난 여름, 장강이 넘칠지 모른

다고 했다. 한국엔 한강이 있는데, 수위가 한

동안 빠르게 높아만 갔더랬다. 보스톤엔 챨

스강이 동으로 흐른다.  

가을이라 그런가 보다. 부쩍 고향생각이

났다. 몇자 졸문을 지어 아쉬운 마음만 달랜

다.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마가

6:1)

한담객설閑談客說: 우미인虞美人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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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서 달려갈 거야!!

765회 

지난 11월 1일(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

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 주

관, 미주지역회의(부의장 노덕환) 주최 '2020

미주지역 평화통일 온라인 노래 개사 경연

대회'가 화상으로 이루어졌다. 20개 미주지

역(하와이, 브라질, 캐나다 포함) 협의회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평통 미주지역 평화통일 온라인 노

래개사 경연대회'서 보스턴 협의회(회장 한

선우)가 '대상' 수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

에는 남미서부 협의회, 우수상에는 시애틀

·하와이 협의회 SF협의회, 인기상에는 필

라델피아 협의회가 수상하게 되었다.

"보스턴서 달려갈 거야/통일 필요할 땐/평

통 불러줘/보스턴서 달려갈게//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보스턴서 달려갈게//평화통일

위해 평통 부르면/보스턴 평통이 일등이야

//한반도 통일 위해서라면/보스턴서 달려갈

거야//평화통일 향한 우리 염원은/무조건 무

조건이야/평화통일 향한 우리 사랑은/특급

사랑이야//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인

도양을 건너서라도//통일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보스턴서 달려갈 거야//보스턴서 달려

갈 거야//남북 함께 타자 통일호 기차/평양

에서 부산까지/남녘도 좋아 북녘도 좋아/우

리 함께 달려가자//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내

는/통일에 우정에 사랑이야/그날을 위해 우

리 손잡고/무조건 달려갈거야//통일을 위한

우리 바람은/무조건 무조건이야/통일을 위

한 우리 소원은/특급 소원이야//백두산을 넘

어/삼팔선을 지나/한라에서 만날 때까지//

통일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보스턴서 달려

갈 거야//평화통일 향한 우리 염원은/무조건

무조건이야/평화통일 향한 우리 사랑은/특

급 사랑이야//태평양을 건너/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통일이 부르면 달려

갈 거야/보스턴서 달려갈 거야//" __'보스

턴서 달려 갈거야' 가사 부분

보스턴서 달려갈 거야, 이 노래를 아마도

수백 번은 더 듣고 부르지 않았나 싶다. 지난

8월부터 ‘평통 미주지역 평화통일 온라인

노래개사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다. 민주

평통 보스턴 협의회(회장 한선우)에서 개사

대회를 위해 전체 메일을 띄웠으며 관심 있

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준비위원들(7명)과

준비위원장(진명희 위원)이 정해졌다. 먼저

개사대회를 위해 어느 곡을 먼저 선정할 것

인가를 위해 몇 번의 Zoom Meeting이 이루

어졌다. 준비위원들의 의논 끝에 가수 박상

철이 불렀던 '무조건'이라는 경쾌한 노래의

곡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통 노래개

사를 위해 <보스톤코리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었다.

'2020 미주지역 평화통일 온라인 노래 개

사 경연대회'를 준비하며 보스턴 협의회에

서는 한선우 회장을 위시해 장수인 수석부

회장이 디렉터를 맡았고, 진명희 위원이 준

비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였다. 의상 담당은

서영애 부회장이 담당했으며 공모를 통해

들어온 개사와 함께 여성분과위원장 신 영,

부회장 서영애, 수석부회장 장수인이 만든

개사와 함께 제목을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홍보와 광고를 담당한 오은희 간사 그 외의

김도윤 부회장과 남진병 위원의 철저한 준

비와 보스턴 시내의 여러 곳의 촬영 때마다

로드 메니저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구경

을 하다가 함께 조인을 한 외국인 Justin

Mctlynn, Sam Toroghi가 있어 더욱 흥겨움

을 더해주었다. 또한, 음악을 담당한 Sam

Kang, 영상 편집을 위해 많은 수고로 함께

한 김효경, 노래로 함께한 유희주, 신민섭, 응

원으로 함께한 허훈 위원이 있어 더욱더 좋

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번 '2020 미주지역 평화통일 온라인 노

래 개사 경연대회'는 COVID로 모이기 어려

운 상황이라 서로 SNS를 통해 주고받는 일

이 많았다. 또한, 기억에 남는 것은 서영애 부

회장의 의견으로 새벽 일출에서 '평화의 북

소리'를 울려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귀가 번

쩍 뜨여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다. 진명희 준

비위원장과 신영 여성분과위원장 그리고 서

영애 부회장 세 명이 9월의 기온이 제일 낮아

손끝이 시릴만큼 추웠던 새벽 5시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새벽 일출을 만나기 위해 큰

북을 들고 바닷가에서 북을 치고 영상을 담

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

보스턴 협의회> '대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

며...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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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사랑플러스병원>

하지정맥류는 하지의 정맥이 혈액을 운

반하지 못해 혈관이 혹처럼 확장되고 부풀

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혈관은 심장에서 신체 조직 각 부

위로 혈액을 실어 나르는 동맥과 신체 조직

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모세혈관, 그

리고 모세혈관을 통과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정맥은 정맥류가 될 수 있으나 주로

하지(다리)와 발의 정맥에 자주 발생하고

이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하지정맥류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

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연령, 성별, 생활습

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정

맥 내 판막이 약화하여 정맥혈이 역류합니

다. 

또한 하지정맥류 환자의 대부분은 여성

으로 임신, 분만,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판

막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맥의 탄력이 감소하

여 확장하고 정맥 내 판막도 약해지게 되어

혈액의 역류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정맥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정맥이 확장되

어 정맥류가 유발됩니다.

또한 오래 서 있는 직업군의 경우 하지의

혈액순환이 더디게 되어 하지정맥류가 발

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다리가 이전보다 유독 피로하고 무겁게

느껴지며 타는 느낌, 찌릿한 느낌, 또한 다

리에 푸른, 녹색계열의 혈관이 비친다면 하

지정맥류의 증상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

한다면 하지 내 정맥압 상승으로 인한 정맥

성 고혈압이 발생하여 만성하지 통증 및 부

종, 염증 재발, 피부 내 색소침착, 피부궤양,

발열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 오래 서 있

는 직업군일 경우엔 일하는 중간중간 앉아

서 휴식을 취해주고 틈이 날 때마다 다리 스

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 마사

지를 통해 긴장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하지정맥류의 예방법 중 하

나입니다.

이런 방법은 정맥류 발생의 위험을 줄이

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

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힘들 때는 의료용 고

탄력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여 정맥이 더 부

풀어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

다.

하지정맥류 치료법

하지만 하지정맥류가 이미 너무 많이 진

행되었다면 치료는 필수인데요.

하지정맥류 초기라면 비수술적 방법으

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입니

다. 압박 스타킹은 정맥 부위를 강하게 압박

해주어 정맥이 더 부풀지 않게 하고 정맥의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많이 진행되었다면 정맥

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휴람 의료네트워크 사랑플러스 병원의

정맥 수술로는 정맥 제거술, 광투시 전동형

적출술, 레이저 치료가 있으며 환자의 상태

와 증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술법을 택하

여 치료합니다.

정맥 제거술은 하지정맥류가 상당히 많

이 진행되어서 혈관이 너무 굵거나 꼬불꼬

불한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법으로 국소 마

취를 통해 시행되기 때문에 수술 후 곧바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사랑플러스병원의 도움을 받아 하지정
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하지정맥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
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
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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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년 정월 대보름날 김유신이 김춘추을 불

러 집앞에서 축국을 하다가 고의로 옷고름을

밟아 찢고서 자신의 집으로 가서 꿰메자고 하

였다. 먼저 큰 동생인 보희에게 시켰지만 보희

는 ‘병이 나서’ 못하고, 다시 작은 동생 문희

에게 시켜서 옷을 깁게하고 자신은 자리를 피

했다. 그들은 김유신의 뜻을 알았고 사랑을 하

였다. 그리고 문무왕이 될 김법민이 이듬해 태

어났고 문희는 후일 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가 되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에 보면 동일하게 김유신이 처음에 보희를 춘

추와 맺게 하려고 계획하였다. 하지만 보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삼국사기)’, ‘남

녀칠세부동석의 유교적 도덕관념을 나타내며

거부(삼국유사, 삼국유사에는 병이 들었다는

부연 설명도 있다)’, 또는 ‘병이 들어서(화

랑세기)’ 등의 이유로 거절하면서 그만 왕비

가 될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 각기 조금

씩 다르게 기록되어 전하긴 하지만 보희는 그

날 분명 무슨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 즉 같

은 집에 살고 있는 오라비 김유신이 모르는 ‘

병’ 이 있었다. 중병이거나 사고를 당했다면

김유신이 모를리가 없다. 그랬기에 그는 큰동

생 보희에게 바느질을 핑계로 김춘추와 맺으

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 과연 보희는 무슨 병

을 앓고 있었을까?

이의 실마리는 고려사에 기록된 ‘작제건

의 탄생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사에 있

는 태조 왕건의 조부 작제건의 탄생설화는 ‘

보희와 문희’ 의 이야기, 즉 ‘매몽설화’ 를

완전히 표절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설화는 김관

의金寬毅316) 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서 채록

했다. 당나라 황제가 신라 보육의 집에 와서 묵

다가 찢어진 옷을 깁는데 언니는 코피가 나서

못하고 아우가 대신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동생 진의와 동침해 낳은 아들이 바로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이다. 여기서 바로 언니는 ‘

코피’ 가 나서 바느질을 못했다. 참고로 편년

통록은 삼국사기(1145년 편찬) 와 같은 시기에

, 삼국유사(1281년 저술) 보다는 먼저 저술되

었다. 과연 언니의 코피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전통시대에는 월경月經의 은유로 인식

되었다. 그래서 그날(625년 정월 대보름날), 보

희는 달거리를 하고 있었으며 김유신은 그 사

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보희에

게 김춘추의 옷을 깁게하였다. 그러나 단지 옷

을 깁기만 하는 ‘행사’ 가 아님을 자매들도

알고 있었기에 달거리를 하는 보희는 가지 못

했고 대신 동생 문희는 한겨울 추운 날씨임에

도 불구하고 ‘날렵한 옷차림(삼국사기의 기

록)’ 을 하고 김춘추가 기다리는 한적한 곁방

으로 갔다.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문희의

자태에 마음을 빼앗긴 김춘추는 (아마도 혼인

을 약속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이 사건은 당

시의 남녀간의 성적인 면에서 본다면 보희와

문희의 김춘추를 둘러싼 색공色供의 장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보희는 월경 중이었기에 동

생인 문희에게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색공은 단 하루의 색공이 아니었다. 나중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춘추와 문희는 포사(포

석정)에서 혼례식을 하였고, 곧 첫 부인 보라

가 죽자 정궁이 되었으며, 춘추가 풍월주의 위

에 오르자 문희는 화군花君(풍월주의 부인)이

됨에 보희는 서형산에 올라 오줌을 눈 꿈을 동

생에게 한 폭의 치마로 판 것을 후회하며 시집

을 가지 않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654년에 김

춘추가 왕위에 오르자 문희는 왕비가 되었다.

치마 한 폭에 왕비의 자리를 날여버린 비운의

여자, 보희는 그 많은 날 중에 하필 그날 달거

리를 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아마도 우리 역사

서에 달거리 한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된 여자

는 보희 밖에 없을 것이다. 그날은 달도 밝은

625년 정월 대보름날이었다.

화랑세기에는 그날의 사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앞서 문희의 언니 보희寶姬가 꿈에 서

악西岳에 올랐는데 큰 물이 경성에 가득한 것

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다. 문희가 비단 치

마로 바꾸었다. 그 후 열흘 만에 유신이 공과

더불어 집 앞에서 축국蹴鞠을 했는데 곧 정월

오기일午忌日이었다. 유신이 일부러 공의 치

마裙를 밟아 옷섶의 옷고름을 찢었다. 들어가

서 꿰매기를 청하니, 공이 따라 들어갔다. 유

신이 보희에게 시키고자 했는데 병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문희가 이에 나아가 바느질을 하여

드렸다. 유신은 피하고 보지 않았다. 공이 이

에 사랑을 했다. 1년쯤 되자 임신을 했다.

그 때 공의 정궁부인正宮夫人인 보라궁주

寶羅宮主는 보종공의 딸이었다. 아름다웠으

며 공과 몹시 잘 어울렸는데, 딸 고타소古陀炤

를 낳아 공이 몹시 사랑했다. 감히 문희를 받

아들이지 못하고 비밀로 했다.]

김유신의 계략에 사고를 친 김춘추는 사랑

하는 정처 보라가 이미 있었고 또한 갓 태어난

딸 고타소의 재롱에 묻혀 살았기에, 선뜻 문희

를 집으로 데려가 후처로 삼을 엄두를 내지도

못했고 문희의 아랫배는 불러 오르기 시작했

다. 김춘추 첫 딸 고타소는 후일 김품석의 부

인이 되었다가 642년 백제의 장수 윤충이 대야

성을 함락시킬 때 남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

했다. 

316) 김관의는 의종(1146~1170 재위) 때 검교

군기감을 역임했고, 문서들을 수집 정리하여

의종때 편년통록을 저술하였다. 현재는 전해

지지 않는다. 고려사의 고려개국의 전설 등에

관한 내용을 이 책에서 채록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

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국사데이

터베이스(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8세 풍월주風月主 춘추공春秋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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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

는 미국에 이민을 왔다.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이 밤낮으로 일만 열심히 했고 아이들이

장성하고 돌아보니 노후 준비 없이 세월만

훌쩍 지나갔다. 평생 일한 대가로 은퇴자산

은 조금 마련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뚜렷

한 방법이 없다. 여기에 은행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은퇴 생활이 2,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은퇴한 후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하는 소중한 목돈이다. 주식투자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다. 투자가 안

전하면서 돈이 불어나는 투자가 무엇인지

를 찾아본다. 투자자 대부분의 공통된 심정

일 것이다. 이런 투자자의 절박한 심정을 금

융 회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금융상품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어뉴이티(Annuity)

이다.

재정설계사나 보험인은 어뉴이티를 이렇

게 설명한다. [원금이 보장되는 어뉴이티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주식시장의 인덱스가

상승할 경우 그에 비례해서 수익을 내다가

하락 시에는 원금 보장으로 상승한 총액을

원금으로 묶어 두는 것이다. 상승 시에는 수

익을 보존하고 하락 시에는 수익 상승분을

포함한 불어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런 달콤한 유혹에 투자자는 넘어가지 않

을 수 없다. 그야말로 ‘투자의 만병통치약

’이기 때문이다.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영어로

직접 표현하면 ‘Financial Advisor’,

‘Investment Advisor’, 등으로 말한다.

요즘에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인도

‘재정설계사’라고 말한다. 보험 판매인

(Insurance Agent)이라고 소개하면 투자에

관해서 의논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칭에 관

한 특별한 규제도 없기에 너도나도 재정설

계사라고 소개한다. 

현재 주식 브로커와 보험 에이전트 100%

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없다. 일반인이 금융상품이

나 투자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용의무 법(Fiduciary)’이다. 일

반인에게 익숙한 말은 아니지만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

”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이다. 

신용의무가 있다고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의껏 신용의무를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물며 처

음부터 신용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여

러분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말할 수 있다. 평

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어뉴이티와 같은 금

융상품에 투자하기 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이다.

투자에 만병통치약 같은 달콤한 유혹을

잠시 떠나서 생각해 보자. 원금보다 적어질

위험은 전혀 없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나

의 투자 돈도 증가한다. 그렇다면 왜 투자

위험을 감수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뮤추

얼 펀드, 등에 투자할까? 모든 금융회사도

이렇게 좋은 투자에 투자하지 않고 고객에

게 어뉴이티를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투자는 투자경비가 부과된다. 이 세

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

데 어뉴이티를 파는 사람은 수수료(Com-

mission)와 매년 부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자세히 언급하면

투자자가 절대 사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나는 오늘 어뉴이티에 투자

할 것이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어뉴이티를 파는 사람의 말에 설득

돼서 투자한다. 이래서 ‘어뉴이티는 사는

상품이 아니라 파는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보험 판매인이 개인

투자자를 만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인덱

스 어뉴이티의 판매가 작년 2분기와 올해 2

분기를 비교하면 $38 billion에서 $28.2 bil-

lion으로 26%나 감소(MassMutual, Athene

bid $3 billion for insurer, Leslie Scism, WSJ,

Oct. 2, 2020)한 것이다. 공짜로 점심이나 저

녁을 제공하며 투자자를 모아서 어뉴이티

를 파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식들 키우며 정신없

이 산 이민 일 세대,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서 원금이 보장되며 주식시

장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지개 뒤에 숨어있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데 일반인에겐 어려운 숙제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은 사실이 아니다(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을 믿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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